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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고 온 세상에 꽃향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절기에 회째를 맞이한 현대불교문학상 시상식에 , 19

함께 해 주신 문학인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 

이 자리의 주인공인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와 불교문예 신인상 수상자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류역사에서도 문학은 인간의 영혼을 향기롭게 만드는 표현 예술의 

으뜸으로 여겨지며 정신의 꽃이라 불리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불교문학. 

은 불교의 사상과 정서를 바탕으로 정진의 참마음이 스며든 깊이가 한층 

더하는 창작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와 대자대비 구세원력에 따라 스스로를 밝히고 어, 

둠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보살행을 일러 주셨습

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생명과 사물들까지도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 

고마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문학은 너와 나의 경계를 . 

지우고 타인도 자신만큼 아끼고 사랑하자는 참된 가르침을 감동으로 전

달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

다 문명의 폐해로 인해 자연 생명이 훼손되고 인간의 생명도 크게 위협.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대인에게 무욕의 정신과 자타불이의 삶이 절. 

실히 요구되고 있기도 합니다.

문학은 이러한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현대인에게 친근하고 가깝

게 다가가는 긴요한 수단입니다 현대인의 삶에 꽃향기를 드리우고 정신. 



을 선도해 나가는 문학인 여러분이야말로 종교가 갖는 역할과 책무를 함

께 나누는 또다른 수행자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와 나를 구분 짓지 않고 내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며 모든 , 

생명을 깊이 존중하는 창작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쉼 없이 훌륭한 

가치를 인류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 문학상을 수상하는 작품들이 모두 이러한 불교문학으로서의 훌

륭한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불교문학의 발전에 더욱더 많은 ,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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